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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겼다는 설난영 씨,

즉시 국민과 노동자에게 사죄하라!

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가 최근 자당의 행사에서 “제가 노조하게 생
겼느냐”, “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노조는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” 등 노동조합
을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. 

“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”, “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”, “불법파업에 손배가 
특효약”이라던 김문수 후보의 옛 발언과 판박이다.

김문수 후보와 설난영 씨는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가 만나 가정을 꾸린 것으로 유명
해졌지만, 이제는 부부가 함께 반노조 극우집단의 정점에 서서 노동운동을 비난하고 
있는 것이다.

설 씨의 발언에서 권위주의 시대 경찰의 수배 명단에 등장했던 “노동자 풍” 이란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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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를 떠올렸던 이가 한둘이 아니다. 일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퇴행적 세계
관을 가진 이가 권력의 근처에 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보지 않아도 뻔
하다.

특히 노조활동가는 못생겼다는 설난영 씨의 발언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군
분투하는 노동운동가들을 모욕하는 것이다. 설난영 씨는 즉시 국민과 노동자에게 사
과하라. 일하는 국민은 설 씨를 김문수 후보와 함께 동반 퇴장시킬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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